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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700㎒ 대역 주파수 정책 및 이용 동향

 정아름*
1)

700㎒ 대역은 지상파 TV 방송 등에 활용 되었던 주파수로 2000년대 초 미국을 시작으로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두 번째 DTV 여유대역으로 디지

털 지상파 TV, 무선마이크 등에 활용되고 있었으나,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및 공급의 중요성 증가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700㎒ 대역의 이동통신용도로의 할당이 

추진되고 있다. 일찍이 할당이 완료된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은 4G 서비스 제공에 700㎒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5G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700㎒ 대역 주파

수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Ⅰ.서 론

미국이 2000년 DTV 전환 여유대역인 

700㎒ 대역 주파수를 할당한 이후 최근에는 

유럽 국가 및 일부 아시아 국가 등을 중심으

로 700㎒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도 등으

로 할당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700㎒ 

대역 주파수는 오래전부터 지상파 TV 방송 등에 활용되고 있었으나, 아날로그 TV의 디지

털 전환을 통해 여유대역으로 확보된 이후 많은 국가에서 이동통신용도로 활용하고 있거

 * 통신전파연구실 연구원, 043)531-4141, archung@kisdi.re.kr

목 차

Ⅰ. 서 론  / 1

Ⅱ. 국가별 정책 및 이용 동향  / 2
  1. 유럽  / 2

  2. 북미·남미  / 8

  3. 아시아·태평양  / 11

Ⅲ. 결론 및 시사점  / 13

초 점 제 31 권 8호 통권 691호



초 점

2019/8/16

…
2

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 공통 대역이다. 물론, 유럽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통해 

확보된 여유 주파수는 800㎒ 대역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및 공급의 중요성 

증가와 함께 지상파 방송의 전송방식 전환 등을 통한 700㎒ 대역 확보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두 번째 DTV 여유대역인 700㎒ 주파수 역시 이동통신용도로의 할당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700㎒ 대역 주파수 할당을 완료한 이후, 

해당 대역을 4G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5G 서비스 제공에도 700㎒ 

대역 주파수가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700㎒ 대역 주파수에 대한 주요

국의 정책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국가별 정책 및 이용 동향

1. 유럽

유럽에서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증 및 차세대 무선이동통신 서비스 구현을 위한 주파

수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두 번째 DTV 여유대역이었던 700㎒ 대역의 효율적 활용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RC-15(세계전파통신회의)에

서 유럽을 포함한 제1지역1)의 700㎒ 대역을 이동통신용도로 분배하기로 결정되었고, 유

럽은 2017년 지상파 TV 방송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700㎒ 대역을 무선광대역 전자통

신서비스(wireless broadb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로 활용하기로 

결정(Decision((EU) 2017/899))2)한다. 해당 결정에 따라 EU 회원국은 2020년 6월 30

일까지 700㎒(694-790㎒)대역 주파수에 대해 무선광대역 전자통신서비스로의 활용을 허

용해야 한다. 단, 국가별 국경지역 주파수 간섭 해소 등 정당한 사유3)로 인정될 경우 

1)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2) DECISION (EU) 2017/8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17 on the use of the 470-790 MHz frequency band in the Union

3) Decision(EU) 2017/899 ANNEX)에 인정되는 사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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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까지 시기를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2015년 경매를 통해 700㎒ 대역 

주파수 할당을 완료한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해 지금까지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덴마

크, 노르웨이 등이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을 완료하였다. 일찍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할

당을 완료한 독일, 프랑스 등은 재배치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2018년 5월 EC의 주파수정책자문그룹(Radio Spectrum policy Group, RSPG)이 

실시한 700㎒ 대역의 기존 주파수 회수(Clearance) 추진 현황 조사4)에 따르면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노르웨이,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2020

년 6월까지 기존 주파수 회수를 완료할 예정이다(RSPG, 2018). 한편, 해당 조사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던 스페인과 포르투칼의 경우도 2020년 6월까지 회수를 완

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8년 10월 700㎒ 대역의 경매를 완료하였으

나, 본격적인 방송용 주파수의 회수는 2020년에 시작되어 2022년 6월 완료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2020년 6월까지 700㎒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2022년 6월까지는 모든 유럽 국가에서 이동

통신용도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700㎒ 대역의 활용을 논의하였던 초기에는 700㎒ 대역 주파수가 4G의 커버리지 및 

용량 확대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5G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EU 차

원에서 700㎒ 대역을 유럽 전역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5G 선구(pioneer)대역으로 지정

하는 등 향후 5G 서비스 제공에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불가리아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의 규제기관(NRA)이 조사에 대한 답변을 주파수정책자문그룹에 제

출하였으며, 마케도니아, 러시아, 노르웨이 등 4개의 비회원국도 조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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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럽 국가 700㎒ 대역 회수 완료 시기

완료시기 회수 완료 2020년 6월까지 2022년 6월까지

국가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위스*, 

루마니아, 터키,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덴마크*, 헝가리, 포르투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키프로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 경매를 통해 할당 완료

자료: RSPG(2018) 참고해 저자 직접 작성

(1) 프랑스

프랑스는 2013년부터 700㎒ 대역에 대한 활용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 ARCEP

이 703-733/758-788㎒ 대역 주파수 60㎒ 폭을 무선 및 브로드밴드 용도로 재배치한다

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2015년 12월 CCA 경매를 통해 해당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완료

하였다. 기존에 700㎒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였던 디지털 지상파 TV(이하 DTT)의 재배치

는 2016년 5월 Île-de-France 지역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완료됨에 따라 현재는 프랑

스 전역에서 700㎒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프랑스 국립주파수청

(ANFR)에 따르면 현재 700㎒ 대역 주파수는 4G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기준 약 6,500개의 4G 기지국이 운용되고 있다. Free Mobile이 가장 많은 기지국을 구

축 및 운용하고 있으며, Bouygues Telecom과 Orange 역시 700㎒ 대역에서 4G 기지

국을 구축 및 운용하고 있다. 

[그림 1] 프랑스 700㎒ 대역 밴드플랜

자료: Arcep(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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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독일은 2013년 초 경제기술부가 700㎒ 대역을 활용하는 DTT의 전송방식을 DVB-T

에서 DVB-T2로 전환해 전송효율을 높이면 700㎒ 대역을 이동통신용도 등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700㎒ 대역에 대한 본격적인 활용논의가 

진행되었다(김상용 외, 2016). 이후 연방통신청 BNetzA가 700㎒ 대역을 광대역 후보 대

역으로 제시하는 광대역 주파수 확보 정책을 발표하고, 2014년 12월 700㎒ 대역 주파수

를 무선 광대역 서비스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국가적인 합의를 달성하게 된다(김득

원 외, 2018). 그리고 2015년 6월 유럽국가에서 최초로 700㎒(703-733/758-788㎒) 대

역 60㎒ 폭에 대한 경매를 완료하였다. 

[그림 2] 독일 700㎒ 대역 밴드플랜

자료: BNetzA(2015)

2016년 4월 6개의 멀티플렉스를 시작으로 DTT의 전송방식이 DVB-T2로 전환되었

다. 당초 700㎒ 대역의 방송 주파수 회수가 2020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19년 6월 방송 주파수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 독일 전역에서 해당 대역을 이동통

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BNetzA Press Release, 2019.07.04). 독일 이동통신

사업자 Vodafone은 700㎒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독일의 북부지역 일부에서 4G 기지국

을 구축 및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 말까지 약 2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할 계획이다. 

Telefonica의 경우 700㎒ 대역 주파수를 통해 4G 용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5G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이다(Gaje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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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영국은 2014년 11월 700㎒ 대역 주파수에 대해 이동통신용으로의 활용을 결정한 이후 

기존 이용자인 DTT와 PMSE(무선마이크)의 재배치 및 이동통신용으로의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내에 해당 대역 80㎒(703-733/758-788㎒, 738-758㎒) 

폭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80㎒ 폭 중 703-733/758-788㎒ 대역 주파수

는 FDD로, 738-758㎒ 대역 주파수는 보조다운링크용인 SDL(Supplemental Downlink)

로 공급할 예정이다(Ofcom, 2018). 아직까지 구체적인 경매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현재 경매 방식, 망구축 의무, 면허지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그림 3] 영국 700㎒ 대역 밴드플랜

자료: Ofcom(2018)

Ofcom은 700㎒ 대역을 활용하는 DTT 및 PMSE 주파수 재배치를 위해 2017년부터 

‘700㎒ Clearance Programme’을 추진 중이며, 2020년 5월 1일부터는 DTT 및 PMSE

의 700㎒ 대역 주파수 이용이 제한된다. Ofcom은 당초 2021년 말까지 DTT 및 PMSE

의 재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방송사업자가 재배치를 당초 목표보다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2016년 3월 현 용도의 이전 시점 목표를 2020년 2분기로 

앞당겼다(김득원 외, 2018). 현재 DTT는 700㎒ 이하 대역으로 재배치를 진행 중이며, Ofcom

은 2020년 4월까지 재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MSE의 경우 906-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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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으로 재배치되며, 2020년 5월 1일부터 700㎒ 대역 주파수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해

당 일까지 주파수를 비워야 한다(Ofcom, 2016). 따라서 700㎒ 대역의 이동통신용도로의 

활용은 2020년 5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2018년 10월 700㎒(703-733/758-788㎒) 대역 60㎒ 폭 주파수에 대

한 경매를 완료하였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700㎒ 대역 주파수 

할당을 완료하였으나, DTT 주파수 회수는 EU가 지정한 기한(2020년 6월) 내에 완료되

지 못할 전망이다. 이탈리아가 발표한 국가주파수계획(PNAF)에 따르면 700㎒ 대역의 이

동통신용도로의 재배치는 2022년 6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700㎒ 대역 주파수 경매 이후 주요 방송 사업자들이 700㎒ 대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에 따른 DTT 주파수 이용 감소를 우려하며, 행정법원에 DTT 주파수 계획 

결의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방송 주파수 재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방송 사업자들은 지역방송 등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재분배를 통해 주파수를 동일하

게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도 요청(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8)하는 등 700㎒ 대역의 

재배치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경우 재배치 일정으로 전국에서 700㎒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도로 활용

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재배치 완료 이후 700㎒ 대역을 4G로 활

용하고 있는 프랑스 및 독일과 달리 해당 대역을 5G 서비스 제공에 바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 이동통신사업자 Vodafone에 따르면 경매를 통해 할당 받은 700㎒ 

대역 주파수는 전국 커버리지 제공 및 IoT, VR/AR, 커넥티드 카 및 로봇 등 초고속 고신

뢰 5G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계획이다(VodafoneGroup Press Release, 2018.10.02). 

Telecom Italy 역시 실내 환경 등 5G 초광대역(Ultra Wide-Band) 서비스의 커버리지를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Telecom Italy Press Release,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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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웨덴

스웨덴은 2014년 700㎒ 대역 주파수를 모바일 광대역 용도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힌 

이후 2018년 12월 총 60㎒(703-733/758-788㎒) 폭에 대한 경매를 완료하였다. 당초 

2016년 12월 700㎒ 대역의 경매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스웨덴 우편통신기관 PTS는 

공공질서, 보건, 국방, 보안 등을 이유로 경매를 연기하고 2018년 12월 실시하였다. 

[그림 4] 스웨덴 700㎒ 대역 밴드플랜

자료: PTS(2015)

스웨덴은 기존에 700㎒ 대역 주파수를 활용했던 DTT의 전송방식을 DVB-T2로 전환

하면서 2018년 5월 31일까지만 해당 대역 주파수의 접근을 허용하였는데, 앞서 살펴보았

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과 달리 해당 대역을 비운 뒤 이동통신용도로 할당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인접국가인 덴마크, 노르웨이의 재배치가 2020~2021년에 완료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국경지역 등을 포함한 완전 재배치는 2021년경에 이루어질 예정이

다(PTS, 2016). 

2. 북미·남미

(1) 미국

미국은 2009년 6월 세계 최초로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TV로 전환을 완료함으로써 

확보된 700㎒ 대역의 여유 주파수 총 108㎒(698-806㎒) 폭의 할당을 완료하였다(임동

민·김상용, 2013). 700㎒ 대역의 32㎒ 폭 주파수는 공공안전용도로 분배되었고, 이 중 

공공안전광대역 주파수 20㎒ 폭5)은 FirstNet 사업자로 선정된 AT&T가 망을 구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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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6), 현재 시카고 경찰국, 미국 해안 경비대, AAA 구급차 서비스 등 7,250개 이상의 공

공안전기관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FireceWireless, 2019.05.06). 상업용도로 분배된 

주파수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경매가 실시되었고, AT&T, 

Verizon, T-Mobile 등 이동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주파수가 할당되었으며, 4G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 중이다. 특히, AT&T의 경우 2020년 상반기 내 6㎓ 이하 대역을 활용해 

5G 전국 커버리지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는데, 구체적인 주파수 대역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700㎒ 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Light-

Reading, 2019.05.28).

[그림 5] 미국 700㎒ 대역 할당 현황

자료: FirstNet 홈페이지; 김지환(2017)에서 재인용

(2) 캐나다

캐나다는 2011년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국과 동일하게 700㎒ 대역 주

파수 108㎒(698-806㎒) 폭을 확보하였다. 캐나다는 700㎒ 대역 주파수에 대해 미국의 

5) 공공안전광대역 주파수는 본래 상업용 주파수로 분배해 공공안전 서비스와의 상호운용이 가능한 망을 

구축함으로써 비상시에는 공공안전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 경매(2008년)에 공급하

였으나 최종 유찰되었고, 이후 2012년 공공안전용도로 전환됨 

6) 공공안전광대역망은 PPP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2012년 설립된 공공안전광대역망 전담기관 

FirstNet이 망의 설계, 구축,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망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AT&T가 망을 구축하고, 잉여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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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플랜, 미국 밴드플랜 일부 수정, APT 밴드플랜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였고, 공공안

전주파수 대역에 대해 인접국가인 미국과의 호환성 등을 생각해 미국의 밴드플랜을 준용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임동민·김상용, 2013). 2014년 1월 700㎒ 대역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였고, 공공안전주파수를 제외하고 총 68㎒(698-787/728-756㎒) 폭을 이동통신용

도로 할당하였다.

[그림 6] 캐나다 700㎒ 대역 밴드플랜

자료: ISED 홈페이지

(3) 멕시코

멕시코는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TV로 전환됨에 따라 확보한 700㎒ 대역에 대해 APT 

밴드플랜을 채택7)하고, 해당 대역 90㎒ 폭(703-748/758-803㎒) 주파수를 일종의 공유 네

트워크인 Red Compartida8) 프로젝트를 통해 망을 구축하고 있다. Red Compartida는 

2012년 12월 체결된 “Pact for Mexico”9)의 주요 정책 제안 중 하나로, 이동통신시장 경

7)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확보한 여유대역도 미국과 동일한 

까닭에 미국의 밴드플랜을 준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멕시코 통신 규제기관 COFETEL은 APT 밴드

플랜을 따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함(임동민·김상용, 2013).

8) Red Compartida는 민간-공공의 협력(Pubilc-Private Partnership, PPP)을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공공기관 보유 주파수를 임대하여 4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매시장에서 용량을 판매

하는 것임(김지환, 2017)

9) Pact for Mexico는 국력 강화, 경제 및 정치 민주화 등 세 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한 95건의 공공정책

제안(5가지 파트로 구분)으로 구성된 국가적 정책합의(national political agreement)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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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활성화, 모바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커버리지 확대가 주요 목적이다. 

[그림 7] 멕시코 700㎒ 대역 밴드플랜

자료: Analysys Mason; Policy Tracker(2012.09.20)에서 재인용

Red Compartida의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 Altán은 1차적으로 2018년 3월 멕시

코 인구대비 30%의 4G 커버리지를 달성하였으며, 2024년 1월까지 인구대비 92.2% 커

버리지를 달성해야 한다. 1차 망구축 이후 2018년 8월 GurúComm이 최초로 Red 

Compartida를 통해 무선인터넷 서비스(가정용/기업용) 제공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11

개 주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2018년 8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인 Telefonica도 

커버리지 확대 등을 위해 Altán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년 1월에는 유료 TV 사업자

인 Megacable이 Altán과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MVNO 사업자로 진입하였다. 2019년 

4월 기준 Altán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35개 이상이며, 고정 및 이동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Criticalcomms, 2019.04.08). 

3. 아시아·태평양

(1) 일본

일본의 총무성은 2010년부터 700㎒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

를 진행하였으며, 2012년 6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700㎒ 대역 60㎒(718-748/ 

773-803㎒) 폭을 심사할당을 통해 이동통신용도로 할당하였다(임동민·김상용, 2013). 700㎒ 

대역 중 718-770㎒ 대역이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확보한 주파수이며, 770- 

806㎒ 대역은 FPU 무선국10) 및 특정 라디오 마이크 방송국11)을 타 대역으로 이전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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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확보하였다. 일본의 경우 700㎒ 대역 중 10㎒(755-765㎒) 폭은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12) 용도로 할당한 것이 특징인데, 자동차 완성차 업체 도요타가 해당 대역의 9㎒ 

폭 주파수를 활용해 V2V13) 및 V2I14)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8] 일본 700㎒ 대역 할당 현황

자료: 지디넷코리아(2014.10.27)

(2) 호주

호주에서는 2010년 6월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전환 이후 확보 가능한 700㎒ 대역 주

파수를 이동통신용도로 할당 할 것임을 발표한 이후 2013년, 2017년 총 2차례의 경매를 

통해 해당 대역 총 90㎒(703-748/758-803㎒) 폭 주파수 할당을 완료하였다. 호주의 경

우 디지털 전환을 통해 확보한 700㎒ 대역 여유 주파수는 총 126㎒(694-820㎒) 폭으로 

타 국가 등에 비해 비교적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였으나, APT 밴드플랜을 채택하여 할당

하였다(임동민·김상용, 2013). 현재 700㎒ 대역 주파수는 4G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9] 호주 700㎒ 대역 할당 현황

자료: ACMA(2017) 재구성

10) 1.2㎓ 및 2.3㎓ 대역으로 이전

11) 470-714㎒ TVWS 및 2.3㎓ 대역으로 이전

12) 상품 및 인간 운송을 위한 운송 인프라의 안전성 향상 및 효율적 사용을 지원(5GCAR, 2018)

13) 차량-차량 간 통신

14) 차량-인프라 간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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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국

태국은 2019년 6월 방송용도로 활용 중인 700㎒ 대역 60㎒(703-733/758-788㎒) 폭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실시하였고, 이동통신용도로의 할당을 완료하였다. 할당대가 부담 

등을 이유로 태국 이동통신 3사는 경매 참여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으나, 태국 방송

통신위원회 NBTC가 2015년 할당한 900㎒ 대역의 할당대가 납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등의 지원 계획을 마련하면서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700㎒ 대역의 경매가 완료되었다. 

할당이 완료된 700㎒ 대역 주파수는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및 방송 주파수 이전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태국 이동통신사업자 DTAC 등에 따르

면 향후 700㎒ 대역은 5G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Eleven, 2019.06.20.)

Ⅲ.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전환을 가장 먼저 완료한 미국을 시작으

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도 700㎒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발생한 여유 주파수는 800㎒ 대역이었으나, 주파수 확보 및 공급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전송방식 효율 향상, 재배치 등을 통해 추가로 700㎒ 대역을 이동

통신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오랫동안 지상파 방송, PMSE 

등으로 활용해왔던 700㎒ 대역 주파수는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전환, 기존 이용자의 회

수 및 재배치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이동통신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글로벌 공통대역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일찍이 700㎒ 대역을 

확보한 국가들은 주로 4G 서비스 제공에 700㎒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다. 멕시코 

역시 현재 700㎒ 대역을 4G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국의 이동통신시장 발전을 위해 공유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이 외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는 700㎒ 대역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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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ITS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 재배치 및 주파수 할당이 완료된 국가에서는 700㎒ 대역을 4G로 활용하고 있

으나, 유럽차원에서 700㎒ 대역을 5G 선구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향후 5G로 활용할 것

으로 보인다. 

700㎒ 대역은 우수한 전파특성으로 커버리지 구축 등이 용이하나 기존이용자로 인해 

확보가 쉽지 않은 저대역에서 비교적 넓은 대역폭으로 확보·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특기

할 만하다. 또한 700㎒ 대역 주파수는 규모의 경제 실현, 용이한 글로벌 로밍, 단말 호환 

등이 가능한 글로벌 공통대역으로 단일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 즉, 자국의 이동통신서비

스, 단말 및 장비 등을 글로벌화 할 수 있으며,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규모

의 경제를 통해 장비 및 단말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급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축비용 등

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이동통신주파수로써 700㎒ 대역의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럽, 태국 등의 경우 향후 5G 서비스 제공에 700㎒ 대역을 

활용하는 등 본격화 된 5G 시대에서도 저대역 주파수의 장점을 살려 전국 커버리지, 실내 

커버리지 구축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700㎒ 대역 주파수는 

향후 800㎒ 및 900㎒ 대역 주파수 등과 함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대역 내 주

요 레거시밴드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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